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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제도 개혁,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? 

- 선거제도 ․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

-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,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

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

연장한 데 이어,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.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

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 <경실련>은 여야 지도부가 ‘비례의석 

확대, 위성정당 미창당’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

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. 

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, 전원위원회 회

의 개최,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. 국민 공론조사

에서 ‘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’가 84%, ‘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’는 

의견이 70%로 높게 나타나,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

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. 

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

확정되지 못하고 있다.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, 연동형 유

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, 기득

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.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

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. 선거제도 

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․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

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. 

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. 국민 공론조사의 

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․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

에 합의해야 한다.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

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.“끝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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